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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재생, 현장 소통 위해 팔 걷었다
청년 문화살롱·예술작품 전시 등 각종 프로그램 기획 운영 호평

2018년 06월 20일 (수) l  /문병용기자 l  moon@gnynews.co.kr

   

▲ 경남대 건축학부 학생들이 20일 ‘진해 장옥 리노베이션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창원시 진해역 대합실에서 경남대 건축학부의 Open Space 연구실과 학생들이 20일 오

후 2시 ‘진해 장옥 리노베이션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진해역은 2015년까지 운행됐다가 폐선돼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올해 6월부터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위탁 받아 ‘충무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로 운영 중이다.

 현장센터는 창원시와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2015년부터 준비 중인 창원시 진

해구 충무지구(충무동·중앙동·여좌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발굴, 주민협의회 운영, 연계기

관 협업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장센터에서는 이번 세미나뿐만 아니라 창원지역의 문화기획자들과 함께 충무지구의

유휴자산을 활용해 청년 문화살롱 조성, 예술작품 전시, 문화향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기

획·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충무지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시가지형 공모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으며, 올해 3월부터 본 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 단계

로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10억 원을 지원받아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을 추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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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마산회원구 구암1동 일원에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충무지구 총괄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경남대 박진석 교수는 “충무지구는 진해권역 거

점지역이지만,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상실됐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근대건축자산이 풍부하고 여좌천, 제황산 등의

생태환경자산이 연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례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손재현 사무국장은 “2015년부터 4년간 진행됐던 충무지구 도시

재생의 논의는 이제 주민 스스로 안건을 제안하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말했

다.

 이어,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청년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며, 협력적인 도시재생이 추진되도록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해 사람의 향기를 담아내는 사람 중심 도시재생이 될 것이다”라고 포부

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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